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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구입한 새 차 절반 이상에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조사

됐다. 국산차 탑재율과 만족률이 수입차보다 높아 보급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사용해 

본 기능은 원격차량제어, 차량 상태 확인,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 범용 서비스 위주여서 

이른바 '달리는 컴퓨터' 수준의 스마트 서비스 개념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 2021년 자동차 기획조사 보도자료 ⑧

국산차 구입자 과반수 "커넥티드카 기능 있다"…수입차는?
컨슈머인사이트, 커넥티드 카 시스템 탑재율과 소비자 만족도 분석

- 3년 내 구입 수입차는 33%가 “있다”로 국산보다 낮아

- 만족률도 국산이 높아…질과 양 모두에서 수입차 앞서

- 주로 쓰는 기능은 원격제어·차량확인·실시간내비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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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례 자동차 기

획조사(매년 10만명 대상)’에서 최근 3년 이내 신차 구매자(2134명)에게 커넥티드 카 

기능이 탑재돼 있는지 현황을 묻고 이용경험과 만족·불만족 요소를 살펴봤다.

■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시티·홈 연계 기능 사용경험 매우 낮아

자신의 차량에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는 응답자가 절반(52%)수준이었

고 ▲'탑재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27%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나머지 22%는 ▲'잘 모

르겠다'고 답해 아직 커넥티드카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도 상당수인 것

으로 보인다[그림1].

이를 원산지별로 비교하면 국산차는 ‘탑재돼 있다’는 응답이 55%였던 데 비해 수입

차는 3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수입차는 30%에 달해 국산차(20%)보다 많

았다.

국산차가 앞서가는 것은 수입차의 기본사양이 빈약한 데 반해 현대·기아는 대부분 모

델에 커넥티드 카 시스템을 장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커넥티드 카 기능이 탑재된 차량 보유자들이 사용해 본 서비스(복수응답)는 ▲원격차

량제어(원격시동, 잠금·해제, 공조제어)가 83%로 가장 많았고 ▲차량상태 확인(66.5%) 

▲실시간 내비게이션(58%) ▲차량 관리(52.1%) ▲스마트폰 연계 서비스(50.3%) 순이었

다.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인공지능(21%)과 보안(12%)는 이용 경험

률이 비교적 낮았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7%), 스마트시티 연계(6%), 스마트홈 연계

(3%) 등 본격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경험은 거의 없었다. 기능 보급이 주로 원격 차

량 제어와 차량상태 확인,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계 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가장 큰 불만 요인은 “기능이 유료라서”

이용 경험자들의 만족률(10점 척도 중 8점 이상)은 64%로 신개념 서비스임에도 비교

적 높지 않았다. 원산지별로는 국산차 65%, 수입차 57%로 국산 만족도가 좀 더 높았

다[그림2].

불만족 요소(단수응답)는 ▲'기능이 유료라서'가 25%로 가장 많았고, ▲'이용하기 번

거로워서'(2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0%) 순이었다. ▲'성능이 떨어져서'(11%)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9%)라는 응답도 많았다. 비용과 기능적 측면에 불만이 

집중돼 있으며 이는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만큼의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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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와 무선인터넷을 연결해 실시간 차량 관리는 물론 엔터테인먼

트와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연계해 미래차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다. ‘달리는 컴퓨터’ ‘움직이는 스마트폰’을 구현한다는 청사진에 

비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급이 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보다 직관적인 사용경험을 

널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
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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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1차 조사(2021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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